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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월 7일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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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1월 7일(목) 11시, 중앙본부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1차 산하조직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. ��이번 회의는 제14대 집행부 산하조직의 효율적 운영 및 조직 안정화 조기 정착과 회사의 조직편제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열렸다. ��또한 지부통합에 따른 통합선거 실시로 대표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각지대 없는 조합원 권익증진 보장에 관해 논의했다. ��총 254개 지부 중 산하조직 개편에 따라 통합 되는 지부는 20곳, 신설되는 지부는 8곳이다. 본사를 제외한 6개 지방본부에 각 법인고객 본부 지부와 기타 지부 2개가 신설된다. 이로 인해 기존 254개의 지부가 향후 233개 지부로 조정될 계획이다. �각 지방본부의 법인고객본부지부 신설은 회사 조직개편으로 지사지부 리테이션팀 및 비즈 지원팀이 고객본부지부로 소속이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대폭 증가하고 관리지역이 확대 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이루어 졌다. ��지부조직 관리주체도 일부 변경됐다. 기존 강남 /서부지방본부 관할이었던 미디어센터 지부가 본사지방본부 관할로, 기존 본사지방본부 관할 이었던 국제통신센터지부가 강북/강원지방본부 관할로 조정되었다. ��통합, 신설되는 지부의 지부장은 지방본부운영 규정 제54조에 따라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를 거쳐 향후 통합선거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. ��노동조합 14대 집행부 중앙 및 지방 상무집행 위원 인선에 따라 지부 대표자가 공석이 된 경기남부유선운용센터지부 등 5개 지부도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. �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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